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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밤샘 철야근무에 눈꺼풀은 자꾸 내려 앉지만 아저씨는 잠자리 대신 부엌을 찾습니다. 이
이른 새벽에 아저씨가 부시럭 부시럭, 딸그락 딸그락 소리를 내며 정성스레 만든건 녹차죽입
니다. 



2. 서울 노원 경찰서에 근무하고 계신 아저씨에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외에 14명의 어머
니가 더 계십니다. 왜냐하면 아저씨는 6년째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을 마치 자신의 어머니
처럼 모시기 때문입니다. 추석날 아저씨는 자신이 제일 잘 만드는 녹차죽을 가지고 외롭고 쓸
쓸한 어머니들을 찾아 갔습니다. “어머니, 저 왔습니다.”



3. “이런, 바쁜 사람이 왜 또 왔어?”, 공할머니는 왜 왔냐면서도 반갑게 아저씨의 손을
잡습니다. “얼굴만 봐도 든든한데 뭐 이런걸 자꾸 들고 와”, “소화가 잘 안되시잖아
요. 이 죽 드세요.”, 공할머니와 아저씨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. 꼭 다정한 어머니
와 아들의 모습입니다



4. “건강은 어떠세요? 혹시 저 없다고 끼니 거르시는건 아니시죠? 어휴.. 방은 왜 이리 추
워요?”, 아저씨는 이날 이렇게 14명의 할머니 집을 방문해 손수 밥상을 차려 드리고, 손발
도 주물러 드리며 밀린 청소도 했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에 밤샘근무까지 한 아저씨지만, 
아저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4명이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고 합니다



5. 아저씨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돌보게 된 것은 1999년 말 치매 증세를 보이던 한 할
머니가 길을 잃고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. 당시 할머니의 신원이 확인되
지 않아서 애태웠는데 우연히 할머니의 호주머니 속에서 찾아낸 빛 바랜 사진 덕분에 노인
복지관에 계시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.



6. 아저씨는 그 때부터 길 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찾아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주변
지역을 돌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곧 노인들이 돌아가
실 때 필요한 영정사진 촬영 봉사로 발전했습니다. 때론 꺼림직해 하는 분도 계셨지만, 아
저씨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제가 찍어 드리면 더 오래오래 사신대요.”



7. 아저씨는 영정사진을 ‘사랑의 장수사진’이라 이름 붙이고 액자에 넣어서 선물했고 지
금까지 선물한 액자 수가 무려 900여개나 됩니다. 아저씨는 노인들이 사진을 받고 “어머, 
이게 나야? 예쁘게 나왔네.”라고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진답니다. 
이렇게 시작된 봉사로 아저씨에겐 지금의 열 다섯명의 어머니가 생기게 되었답니다. 


